
07.21

07.28

08.04��

08.11��

•주일�예배
•섬김�예배
•수요�예배

주일�12:00��본당
주일�10:15��청소년부실
수요�20:00��본당

•주일학교예배

•청소년부예배
•청년부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금요�20:00�본당

영유아/유치
유년/�초등

•키르기스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�Zehnte

감사헌금�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�Spende�f.�Kirchenbau

��제39권��29호��2024년�7월�21일��

인도자:�한성호�목사

디모데후서�3:16��모든�성경은�하나님의�감동으로�된�것으로�교훈과�

책망과�바르게�함과�의로�교육하기에�유익하니

2.Timotheus�3:16��Denn�alle�Schrift,�von�Gott�eingegeben,�ist�
nütze�zur�Lehre,�zur�Zurechtweisung,�zur�Besserung,�zur�Erziehung�
in�der�Gerechtigkeit

1. 단기선교를�위한�TUS(The�Unfinished�Story)�교육�수료식이�

있습니다.(수료자:�김문영,�정향림,�정복순,�박정애)

2. 말씀�사경회�가운데�은혜�주신�하나님께�감사드리며�받은�말씀을�

삶에서�살아내는�성도가�되기를�기도합시다.

3. 점심식사�시간에�팥빙수를�판매합니다.�(청년부)

4. 오늘�점심�식사�후에�7월�제직회가�있습니다.

5. 예배부�(ppt�봉사)�인원을�모집합니다.(문의:�고광진예배팀장)

6. 영유아부�교사�추가�임명을�합니다.(교사:�오진주)

7. 새�가족�구역�편성(사랑구역:�임기섭-박미숙성도,�정태운-최문정성도)

8. 이승재목사님이�한국을�다녀오십니다.(7/22-8/8)

9. 오늘의�양식�9,10,11월호가�도착했습니다.

10. 8월 후원 선교지를 위한 송금은 코소보(S00 선교사)와 베트남(L00 

선교사)입니다. 특별선교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7일까지 

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1. 알바니아�단기선교(8/19-24)를�위해�기도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○ 알바니아�단기선교에�함께할�성도들과�선교팀�잘�준비될�수�있도록

○ 단기선교를�위해�기도로�함께하는�교회가�되도록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○ 단기선교팀을�섬겨주시는�알바니아�장대로,�허시온�선교사님�가정과�

윤바실,�김레이아�선교사님��가정의�건강과�사역을�위해

남윤범

김태용

김유진

우승혜

다빗.T

한은희

김영균

김미라

이홍규

현은진

박주신

구은경

8+9조,�양선

럭키세븐,승진셀

10조,6여,원로회

온유,�엘림셀

사랑,�희락�

화평,�인내

���※묵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도��� 다함께

��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양�� 찬양부Lobpreis�

다함께���※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송�����Lobpreis� 27�장

다함께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����※신�앙�고�백��

������첼로�나경채
�반주�강예주

Lobpreis��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양�� 하나님의�은혜

인도자��광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고���Abkündigungen

����※축�복��기�도�� 한성호�목사Segen

��대�표�기�도����Gebet 남윤범�집사�

※�표는�일어나서�예배를�드립니다.

��봉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헌���� 다함께Kollekte 31�장��

��성�시�교�독���� 인도자Wechsellesung 81�문

인도자Schriftlesung 히브리서�6:13-20��성�경�봉�독����

다함께Schlusslied 546�장���※찬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송�����

��말�씀�선�포���� 한성호�목사Predigt� 내가�복주고�번성케�하리라



기도�제목

2024년�월드�밀알�몽골�찬양대행진 �

새�노래�곧�우리�하나님께�올릴�찬송을�내�입에�두셨으니�많은�사람이�보고�두려워하여�여호와를�

의지하리로다�(시편�40:3)

월드�밀알의�선교�사역�중�매년�한�나라를�대상으로�하는�사역인�찬양�대행진이�올해는�7월�1일부터�

11일까지�몽골에서�진행�되었습다.�하나님께서�보내시는�곳이면�그곳이�어디든�찬양으로�오직�하나님께�

영광을�올려드리며�말씀을�선포하고,�기도하고�축복하며�예수�그리스도의�사랑을�나누는�것이�월드�밀알의�

찬양�사역입니다.�합창�뿐만�아니라�여러�세대가�함께하는�만큼�어린이�합창,�워십,�찬양팀�등�여러가지�

방법으로�하나님께�영광을�올려드리고자�했습니다.�무엇보다�오랜�기간�찬양�대행진을�위해�월드�밀알의�

세계�곳곳의�각�지회들이�날마다�모여�한마음으로�연합하여�말씀과�기도로�준비했습니다.

올해�몽골에서의�찬양�대행진에는�세계�곳곳에서�총�170여명의�밀알�가족들이�몽골의�수도�울람바토르에�

모였습니다.�또한�그�중�30여명은�어린이들과�청소년들로�이루어졌으며�이�아이들도�복음을�전하는�일에�

힘을�더했습니다.�문화도,�기준도�모두�다르지만�예수�그리스도�안에서�서로�하나되어�함께�나아가기에�

서로의�다름과�여러�어려움들은�좋은�훈련임과�동시에�사랑이�더�깊어지는�은혜의�통로가�되었습니다.�

이상기온으로�인한�폭염,�위생�문제,�적응하기�어려운�환경�등�여러�어려움이�있었습니다.�그러나�한분�

한분이�하나님의�보내심을�받고�이�땅까지�왔기에�주님을�바라보며�잘�적응하며�극복해냈습니다.�또한�

몽골이�기독교에�있어�보수적인�성향을�가지고�있기에�사역을�일정을�정하는�것이�쉽지�않았지만�

하나님께서�길을�열어주심으로�만나야�할�영혼들을�잘�만나�우리에게�맡겨진�일을�잘�감당할�수�

있었습니다.

몽골에�있는�11일�동안�총�28개의�사역을�감당했습니다.�이중�대표적인�사역들입니다:

1.�교도소�사역

남자�교도소,�여자�교도소,�소년원을�방문하며�수감�자들에게�복음과�사랑을�전했습니다.�교도소이다보니�

많은�제약이�있었지만�제약이�컸던�만큼�만남은�더�특별했던�것�같습니다.�세상�사람들은�그들을�손가락질�

할지라도�주님이�그들을�사랑하심을,�그들에게도�소망이�있음을,�찬양을�통해�선포하며�그들을�위로하고�

축복했습니다.�수감자들도�우리를�환대해줬으며�우리가�전하고자�한�메세지가�잘�전달�되었음을�보고�느낄�

수�있었습니다.�특별히�소년원�같은�경우�다가가는�것이�허락되어�그들을�안고�눈물로�기도할�수�있는�

시간이�있었는데�큰�은혜가�되었습니다.�

2.��노방전도

공원과�광장에서�찬양하기도�하고�언덕과�산속에서�찬양하기도�했습니다.�열린�곳에서�세상을�바라보며�

사람이�많든�적든�하나님께�영광을�올려드렸고�복음을�모르는�분들은�복음을�듣고,�믿는�분들은�위로를�

얻고,�지나가던�선교사님들�께서는�힘을�얻는�귀한�사역들이였습니다.�저희는�찬양할�뿐이였지만�우리에게�

큰�은혜가�되었을�뿐만�아니라�하나님께서�우리를�통해�계획하시고�일하시는�것을�가장�잘�볼�수�있는�

시간이였던�것�같습니다.

1.�예수님을�왕으로�인정하고�내�삶의�주인이�주님이심을�고백하게�하소서.

2.�흔들리는�세상의�가치를�추구하지�않게�하시고,�맘몬을�숭배하는�믿음이�아닌�견실하여�흔들리지�않는�

믿음으로�영적�경주에�힘쓰게�하옵소서.

3.�하나님�나라의�비전�‘먼저�하나님의�나라와�그의�의를�구하는�교회’�되게�하옵소서.

4.�교회와�가정이�예배공동체,�신앙공동체,�가족공동체,�문화공동체,�선교공동체로�세워지게�하옵소서.

5.�자녀들의�학업의�문,�진로의�문을�여시고�주님이�허락하신�삶의�길로�인도하옵소서.

6.�산모(진한나사모,�장혜정사모,�장유진성도)의�건강과�태아를�보호하옵소서.

7.�말씀�사경회를�인도하신�김종복목사님의�영육을�강건케�하시고�사경회를�통해�주신�말씀이�내�삶과�가정과�

교회에서�살아있고�운동력이�있는�말씀으로�나타나게�하옵소서.

8.�선교사님의�삶을�지키시고�주의�말씀과�은혜로�복음전파에�충성할�수�있도록�건강주시고�모든�필요를�채워�

주옵소서.

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합니다.

3.�교회사역

하나님께서�우리를�많은�교회로�보내셔서�여러�환경�속에�있는�교회의�성도님들을�만나게�하셨습니다.�산�

속에�위치한�작은�교회�부터�유목민이�많은�교회,�그리고�몽골에서�가장�큰�교회�등�여러�교회를�

방문했습니다.�하나님께서는�우리를�통해�위로가�필요한�교회에는�위로를�주시고,�기도가�필요한�교회를�

위해서는�기도하게�해주시고,�여러�동역자를�만나기도�하는�등�귀한�은혜를�부어주셨습니다.�

이�외에도�5시간�동안�버스를�타고�몽골�제�2의�도시�다르항에�가기도�하고�11시간�기차를�타고�제�3의�

도시인�에르드네트로�향하는�등�하나님께서�보내시는�곳이라면�어디든지�가며�복음을�전하는�데에�온�힘을�

다했습니다.�

짧은�기간�동안�모두에게�넘치는�은혜를�부어주신�주님을�찬양합니다.�아무것도�아닌�우리를�이�땅으로�

보내주시고�사용해�주심에�감사합니다.�무엇보다�새�노래로�하나님을�찬송하는�것이�하나님께�영광이�

되었고�이를�보고�많은�이들이�두려워하여�여호와를�의지하였을�것을�믿습니다.�

최고의�하나님께�최고의�찬양을!


